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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학교모범> 한글 번역은 고전번역원 번역본을 기본으로 윤문을 했다. 

2.	 해설에 나오는 사서(四書) 한글 번역은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에서 번역한 사서 

번역을 기준으로 했다. 

3.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 생활은 장재천 교수의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문화 일고」(『한국

사상과 문화』 11호, 2001)을 참고하여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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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栗谷) 이이(李珥, 1536~1584) 선생(이하 존칭생략)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교육자이다.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라 새삼스

럽게 장황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겠다. 

간략히 말하면 율곡은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로서 외가인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덕수

(德水)이며 자는 숙헌(叔獻), 율곡(栗谷)은 호인데 이것 외에 석담(石

潭), 우재(愚齋)라는 호도 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13살 때 이미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 

후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였고, 1563년 호조좌

랑을 시작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중요한 관직을 역임했으며 병으

로 사직하는 등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반복하였다. 만년에 호조, 이

조, 형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를 지냈다. 

율곡의 관직생활은 대략 20년이 된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당시 

국가와 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붕당

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개혁사상을 이른바 경장론(更張

論)이라 부르는데, 그가 이러한 사상을 제시한 것은 조선이 개국한

지 20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각종 모순과 폐단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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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호문답』과 『만언봉사』 등 경장을 직접 다룬 저작 외에도 

교육을 통해 자신의 숙원인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성학집요』, 『격

몽요결』, 『학교모범』 등이 대표적이다.  

율곡이 관직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을 때는 1563년 명종 19년 때

이다. 그리고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올릴 때가 1569년 선조 2

년 때이므로 그로부터 7년 뒤가 되며, 또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

릴 때는 1574년 선조 7년 때이므로 그로부터 11년 뒤가 된다. 이 두 

글은 관직생활을 통틀어 전반부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을 때의 글이

다. 

경장은 일차적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제도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작업은 지난한 싸움을 요구한다. 설령 어렵게 제도를 

고쳤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개혁은 역시 유명무실해

진다.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율곡이 『만언봉사』를 쓴 다음 해인 1575년에 선조에게 『성학집

요(聖學輯要)』를 올린 일은 의미심장하다. 『성학집요』는 제왕의 학

문을 정리해 바친 책이다. 성인이 되는 학문의 핵심을 추린 것으로 

선조에게는 성왕이 되는 학문의 핵심이 된다. 율곡은 제도를 바꾸고 

그 운용의 책임자를 변화시키고자 했는지 모른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난 율곡이 해주에 우거할 적에, 그곳의 학도

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교육에 대해 정리한 책이 『격몽

요결(擊蒙要訣)』(1577년)이다. 『성학집요』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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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동몽서다. 위아래를 관통하는 교

육적 노력으로 여겨진다. 

『학교모범(學校模範)』은 율곡이 대제학으로 재직하던 1582년(선

조 15)에 왕명을 받고, 스승을 고르고 선비를 기르는 목적으로 관학 

교육을 위해 저술한 책이다. 이제 율곡의 교육적 소망은 위정자를 

위한 교재에서부터, 시골의 어린 학동을 위한 교재를 만들고, 학당

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을 위한 소위 국민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으로 

결말을 보게 된다.  

율곡은 서문에서 이 책을 지은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선조가 통치

하는 조선의 상황을 위로는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에 빈자리

가 많고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퇴폐하고 윤리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

다고 보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이 올바로 서지 않아서 이런 폐단이 속출

한다고 율곡은 진단했다. 교육을 다시 살리자, 참교육으로 다시 돌

아가자. 이를 위해 참교육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참

교육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였다. 

율곡이 올바른 교육의 요체를 녹여낸 책이 바로 『학교모범』이

다.  이 책에서 율곡은 지난날의 잘못된 습속을 제거하고 선비의 기

풍을 크게 진작시키자고 외친다.   


